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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mpirically verify how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e degree 
of work value which each founder gains from starting a shop, and the degree of usefulness perception of the 
entrepreneurial service given by the public sector influence founde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rnal work value was found to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addi-
tion, would-be coffee shop founders' usefulnes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service had an impact on entre-
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allow a wider understaning of what factors influence en-
trepreneurial intentions of a coffee shop founder and the importance of governmental support(education, fun-
ding, skill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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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취업난속에서창업은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

에 있으나, 더불어 실패하는 창업자들도 크게 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연합뉴스, 2015).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창업이 투자의욕이나 사업 욕심

만가지고성공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는매년 50만개업체가창업
을하고, 40만개이상의업체가폐업을하는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10년의 통계를 확인하
면 373만개업체가 새로 생기고, 346만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매일경제, 2012).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국내의창업지원제도미비, 산업인프라취
약, 사업자금조달의어려움, 인력확보의어려움
등 창업자 본인 이외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

할수있지만, 또한편으로는창업자본인이사업
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업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

지못한것이사업실패의가장큰원인으로지적

될수있다(Shin JK․Ha GS 2013). 따라서성공적
인창업의선행요인으로개인특성과외부지원등

의 환경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사업 경영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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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에대한지각을반영하는창업자기존중감

이라는 개인특성 요인과 더불어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들을 둘러싼 환경요인인 공공부문의 창업

지원서비스가 커피전문점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

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탐색하고자한다. 이론적
측면에서도과거창업의도나창업의지에대한결

정요인을탐색한기존연구들은주로교육수준이

나 가족배경, 경력, 성취욕구, 혁신역량 , 위험감
수 성향 등의 개인의 심리 특성 및 배경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왔다(Lee HT․
Jing J 2013; Yook CH․Jeon IO 2014). 그러나치
열한 창업환경에서 창업자들의 창업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있어개인적특성변수들만을통해충

분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기존에개인의 심리 특성및 배경특성들

에 초점을 두었던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의틀을보다확대하여객관적창업환경범주에

포함되는 공공부문의 지원요인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한편 창업 결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
의 중요한 선택이다. 창업을 통해 얻게 되는 일
자체는경제적인소득원임과동시에삶의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이창업을통해하게되는일에대한경제적가치

나 경제 외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창

업 결정에 있어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의도의 선행
요인으로 일가치(job value)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시도는결국창업결정요인을종합적인관

점에서 다루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과열양상인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창업의도를 가지

고 있는 커피전문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

기효능감의 지각 정도, 창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일에대해각자가부여하는가치정도, 그리고공
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

용성 지각 정도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은자기효능감의특수한형태로서창업자가특별

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정의할수있다. Cox L 등(2002)에의하
면,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역할과 과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

며, 창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에서 직
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

하고통제할수있다는믿음이있을뿐만아니라, 
치열한창업환경속에서기회를찾아추진해나갈

수있다는강한신념이있기때문에, 창업은물론
창업으로 인한 성공과 가장 관련이 크다. 
뿐만 아니라 높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

람은 사회로부터 인정, 심리적 성취감과 같은 성
공의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반면, 낮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 불명예 및 스트
레스와 같은 패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Wil-
son F et al 2007). McGee LE 등(2009)의연구에서
도 높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

성과 위험, 어려움과 같은 창업현실을 마주 한다
고 하더라도 창업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을 능동적으로 해쳐나갈 수 있다는 더 많은

자신감에 충만하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높아진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찍이

Krueger NF & Brazeal DV(1994)은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필수조건들 가운데 하나로 창

업에대한자신감을제안했으며, 이러한자신감과
같은신념이높은예비창업자는경쟁적인창업환

경에 대하여 기회가 충분한 것으로 지각하고 위

험하고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도 유능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실패가능성을 낮게 지각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창업의도가 창업행동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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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예측하는선행변수들중하나라고본다면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행동을 예언하는 변수인

창업의도의형성을설명할수있는선행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크고, 창업과정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일가치(Work Values)

가치가 개인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상태를

나타내듯이, 일가치(work values)는 사람들이 일
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치는 일상은 물론
자신의일과관련되어서도중요한행동의기준으

로도작용되고있다(Ko DW․Chun BG 2002). 이
러한 가치를 일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다

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찍이 Wollack S 등(1971)은일가치란사람들

이 자신의 일의역할에대해 부여하고 있는의미

에대한전반적인태도라고하였으며, Sagie A 등
(1996)은 일가치를 작업맥락에서 얻고자 하는특
정의 결과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성으로

정의하였다. 그 밖에도 Kalleberg AL 등(2003)은
일가치를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가지게 되

는생각으로, Nord WR 등(1988)은사람들이일을
통해실현하기원하고, 또실현할수있어야한다
고생각하는궁극적인상태라고정의하였다. 일가
치에대한연구자들의정의를종합하면일가치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의

미, 일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목표상태를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가치와 관련하여 Ko DW와 Chun BG 

(2002)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혹은
장래의 직업에 대하여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 평가에 의해 사회
적 체면이나 자기 존중감이 달라진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직무존중감’이라는개념이제안되었다. 
하지만 두 연구자는 ‘직무존중감’의 표현은 용어
의 사용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직

업그자체를포괄할수없다는점을들어서직무

존중감의 표현을 ‘직업존중감’의 용어로 제안하
고, 자기의현재또는장래직업에대하여나름대
로 부여하는 가치평가 및기대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일가치의 정의와는 별개로 일가치의 구성요인

에 대한논의가 되었다. Ginzberg E(1972)는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특정
활동을추구하거나, 특정목표를달성함으로써얻
어지는 쾌락과 같이 직무 활동 자체에 관한 것, 
두 번째로는 금전이나 권위와 같이 직무 수행에

따른 보상, 세 번째는 특정한 근무환경에서 특정
한 사람들과 함께일하는 것에서 갖게 되는 보람

등과 같은 부가적인 산물 등의 형태로 분류하였

다. 
Super DE(1973)는 만족의 관점에서 일의 활동

자체에서의만족과일의활동의결과로서의만족

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내재적 일가치로, 후
자는외재적일가치로구분하였다. 동일한맥락에
서 Kalleberg AL(1977) 또한, 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성이나 보상의 종류에 따라서 내적 일가

치와 외적 일가치로 나누고, 내적 일가치는 직업
에 있어일과 관련된 것들을얼마나중요하게생

각하는가를나타내는것으로, 일과관련하여얼마
나흥미있는지, 일을하는데있어자율성을얼마
나갖는지, 반면에외적일가치는임금, 후생복지, 
직업 안정등과 같은 일에따르는 물질적 보상이

나 조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로 내적

일가치와외적일가치로구분하였다. 국내연구로
Oh DK(2004)는 일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
로업무의중요성, 과정의효율성, 결과의유용성, 
비전의실현성, 사회적인정등을제안한바있다. 

3. 창업지원 서비스

정부는 자금지원, 창업절차간 소화,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절차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육성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제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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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에 따라 창업지원기금이조성되었으며, 창업투자
회사와창업투자조합을통한창업기업에대한투

자지원이 이루어져왔으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제도에따라창업과관련된인, 허가절차를간소
화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정보제공
및상담, 창업절차대행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설립하여창업에따른비용과위

험을줄여주고, 창업성공률을제고시키기위한노
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소상공인지원센
터개설을통해교육, 컨설팅, 상담등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있다. 창업지원서비스의영역에는 자
금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사업타당성 및 사업
계획, 입지선정 및 점포구성, 마케팅, 회계재무, 
종업원 채용 및 관리), 교육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창업지원서비스가갖는순기능에대한

학술적근거들이 보고되고있는데, 우선 Park CR 
등(2009)은 창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서
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통
해 창업의 성과를 보다효과적으로 높일 수있다

고 하였다. 같은맥락에서 Park CY(2000)의연구
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83.1%가 만
족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지원센
터의서비스는일자리창출과경영개선에도움이

되는것으로밝혀져소상공인지원센터증설의타

당성을 제시한바 있다. Oh SH과 Ha GS(2013)도
창업보육제도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 결정

에 중요한 환경요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보고

한 바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

로커피전문점창업의도에창업자기효능감, 일가
치 및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ork value

Usefulness about 
entrepreneurial 

service

Entrepreneurial 
intentions

H1

H2

H3

<Fig. 1> Research model.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1)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Krueger NF & Brazeal DV(1994)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새로운 창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것으로, 자기효능감이높은창업가는높
은 자신감과 강한 신념으로 기업가적 의도를 가

지며, 구체적인창업계획을수립하며, 창업활동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Boyd N & Vozikis G 
(1994)도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때 창업가는 새로운 창업을
위한기업가적의도를가지고창업을실행한다는

것이다. 
Cox L 등(2002)과 McGee LE 등(2009)은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창업 자기효능감이높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으로부터수반되는불확실성과위기, 도전상
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지니며, 성공에대한자신감및신념이있
어창업의도가높아진다고보고하였다. 최근국내
연구에서도자기유능감은창업의도및창업의지

와긍정적관계가있음이규명된바있다(Lee JW 
2000; Kim MSㆍKim YG 2012; Lee SK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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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K 등(2012)은 호텔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창
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의 개인요인인 창업

자기효능감지각이창업의도에영향을주는것으

로 보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자기효능감지각은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일가치와 창업의도

일가치에관해여러연구자들은사람들이자신

의 일에 대해서부여하고있는 의미와 일을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Hackman JR & Oldham GR(1974)의주장에따르
면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
고, 보람있는일이라고지각하게되면일에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 다양성, 정체성
등의 일가치가 제공되면, 인간은 자신의 일에 대
한 유의미성을 지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직무만
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h DK 
(2004)도 일 자체가 갖는 업무의 중요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유용성, 비전의실현성, 사회적인
정 등이 일가치감을 결정하고, 이러한 일가치감
(perceived value of work)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의 직무효과성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이와같이일가치에대한 개념은주로 조직장

면에서 직무만족과 직무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대한선행변수로다루어져왔지만, 일가치에대한
개념고찰을통해창업의도와일가치와의관계를

유추해볼수있다. 즉, 커피점예비창업자들이창
업 후커피점 운영에 수반되는 일에 대한가치를

높게평가한다면직접적으로창업을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커피점 창업 후 본인
이 수행해야 할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부여

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간주한다면
해당일을긍정적으로평가하여궁극적으로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가치의 개념을 내재적

가치요인과 외재적 가치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창

업의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가치요인은 이타성, 창의성, 독
립성, 지적자극, 심미성, 성취성, 경영관리 등 해
당일에대한본질적속성과관련된다고볼수있

다. 최근 인기직종으로 떠오른 바리스타의 경우, 
자신만의창의적인메뉴개발과매장분위기등독

특한개성을살릴수있고, 고객맞춤서비스등의
타 동종 업계와 차별화한 자신만의 경영관리가

가능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인층까지도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 창업으로
인해 독립적인 사업영역을얻게 될수 있기 때문

에 커피전문점 창업으로 인해 수반되는 일에 대

한 내재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할가능성이높다. 반면에외재적가치요인은
생활방식, 안정성, 명예, 경제적보수등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혜택과 관련이 있다. 최근
경기불황에도커피의대중화가확산되면서에스

프레소커피업계는매출성장을보이며, 커피업계
가호황을누리고있다. 이에따라커피전문점창
업과 운영으로 인해 생활 및경제적안정성과사

회적 인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창

업전선에뛰어들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이상의
논거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일가치지각은예비창업자의창업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내재적 일가치지각은 예비창업자
의창업의도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2 : 외재적 일가치지각은 예비창업자
의창업의도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3) 창업지원서비스의 유용성과 창업의도

정부의기술교육및강도높은훈련등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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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창업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도움이되고, 
이러한 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게

하고, 관련기술개선및개발을통해제품의차별
화를 가져와 시장경쟁력을 높이게 한다(Aspen 
Institute 2000; Sandberg WR & Hofer CW 1987). 

Yoon BS(2004)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
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창
업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창업 시도

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Jun SW(2009)의 연구
에서도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SH과 Ha GS 
(2013)도창업보육제도가예비창업자들의창업의
지를제고시킨다는사실을제안하였다. 이처럼창
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창업의 성과
를보다효과적으로높일수있을것이다(Park CR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논
거를바탕으로하여커피전문점예비창업자의창

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이 창업의도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보고아래와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 창업지원서비스에대한유용성지각
은창업의도에정(+)의영향을미칠 것이
다. 

3. 측정변수

1) 창업 자기효능감

본연구에서는창업자기효능감을창업에필요

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

에대한판단이라고정의한다. 측정문항은 Wilson 
F 등(2007) 및 Kim MS과 Kim YG(2012) 등의연
구를토대로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금관
리능력, 창의성, 리더십, 인간관계등총 6개문항
으로구성하였다. 창업자기효능감의문항을측정
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

다’, 5: ‘매우그렇다’의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
였다. 

2) 일가치

본연구에서는일가치를일을통해서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 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에 대한 가치지각과 그 일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혜택에대한지각으로정의한다. 따라
서 일 자체가 갖는본질적인속성과관련한 내재

적 가치와 해당 일로부터 수반되는 사회적 혜택

및 경제적 혜택을 포함하는 외재적 가치로 구성

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 Super DE(1970)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재적 가치요인 9문항과 외재
적 가치요인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3) 창업지원서비스의 유용성

창업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운영상에 어려움

을겪는소액창업자들의창업을지속시키기위한

공공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예비창업자를 대
상으로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이 창업의

도에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고자한다. 따라서
창업지원서비스의유용성을창업시제공받을수

있는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 등이 창업운영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
의를토대로창업지원서비스에대한유용성에대

한 측정도구는 Lussier RN(1995)의 연구를 참조
하여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지원서비
스의 영역을 자금지원, 기술지원,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 입지선정 및 점포구성, 마케팅, 회계재
무,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지원서비스의 유용성 문항을 측정하여 위

하여, 각 문항에대하여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창업의도

창업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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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이 연

구되었다. 이에따르면창업의도는창업과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Lee JW 2000). 따라서 창업이활발하
게이루어지려면창업의도가어느정도인가에따

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JW(2000), Yoon BS(200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4문항을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범위는 커피전문점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하였고, 향후커피전문점창업의향이있는
자를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역으로 커피전문점
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커피전문점을방문하여조
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

까지(2주간) 대상자를 편의 추출 후 직접 방문하
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직접 기입방법으로 300
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
는데이터를수집한후에 SPSS, AMOS 통계패키
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대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위하여인구통계학적특성인성별, 연령, 학력, 
월 평균 소득수준, 커피전문점유형, 커피관련 자
격증소지여부에대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조사대상에서성별은 남자는 152명(50.7%), 여

자는 148명(49.3%)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세
이하가 240명(80.0%)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
로는 31～40세가 40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력에서는 초 대졸 이하가 156명(52%)로
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대졸이 122명(40.7%)
이었다. 월평균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이하가
116명(8.7%)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200만원이 97명(32.3%), 201～300만원이 64
명(21.3%)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이근무
하는 커피전문점의 유형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에

서근무하는경우가 174명(58%)이었으며, 개인창
업매장에서근무하는경우가 126명(42%)으로나
타났다. 바리스타자격증소지여부는없음이 174
명(58%)이었으며, 있는 경우가 126명(4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서과거의창업경험에대하여경험

이 없는 경우가 238명(79.3%), 있는 경우가 62명
(20.7%)로나타나 조사대상에서창업경험이없는
경우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향후 창업할 경
우, 예상창업비용에 대한 질문에서 1～2억 원이
132명(44.0%)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
으로는 2～3억 원이 85명(28.3%), 1억 미만이 56
명(18.7%), 3억 원 이상이 27명(9%)이었다. 
희망하는창업형태에서는 개인창업이 185명으

로 61.7%이었으며, 프랜차이즈가맹점형태의창
업은 115명(38.3%)로 나타났다. 창업지역에서는
경기지역이 138명(4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113명(37.7%), 그 외 지역이
49명(16.3%)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우선연구개념을측정하는항목들의정제를위

해 각 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 자기효능감 6개 문항
은 총 분산 설명량 61.2%를 갖는 단일차원으로
확인되었으며, KMO 측도 값은 .887로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74.895, p< 
.001). 일가치의경우, 내재적일가치와외재적일
가치를함께 주성분분석을실시하였으며, 예상대
로 내재적 일가치(분산 설명량 32.3%)와 외재적
일가치(분산 설명량 21.5%)의 2차원으로 구분되
었다. 이과정에서요인적재치가 .50 미만으로낮
게 나타난 내재적 가치 1개 문항(나의 일과 관련
하여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과 외재적
가치 2개 문항(일을 수행하면서 개인시간을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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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o. of items

CMIN/df GFI RMR AGFI NFI CFI RMSEA
Before Aft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6 6 2.98 0.978 0.049 0.949 0.925 0.938 0.0453

Entrepreneurial intentions 4 4 1.97 0.976 0.034 0.952 0.955 0.967 0.0448

Internal work value 8 8 2.34 0.946 0.036 0.994 0.996 0.996 0.0531

External work value 4 4 2.88 0.924 0.045 0.947 0.943 0.921 0.0482

Usefulness about 
entrepreneurial service

7 7 2.36 0.977 0.048 0.978 0.934 0.947 0.0492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n S.D.
Correlation 

1 2 3 4 5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3.36 0.765 1

Internal work value 3.59 0.605 .378(**) 1

External work value 3.72 0.584 .428(**) .580(**) 1

Usefulness about entrepreneurial service 3.96 0.668 .248(**) .325(**) .431(**) 1

Entrepreneurial intentions 3.83 0.736 .344(**) .382(**) .554(**) .482(**) 1

주) ** p<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Table 2>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히 가질 수 있다. 일을 수행하면서도 내 자신이
원하는 생활방식을 누릴 수 있다)이 제거되었다. 
KMO 측도값은 .902로적합성에문제가없는것
으로 나타났다(χ2=1,321.032, p<.001). 창업지원
서비스에대한유용성지각 7개문항의경우도총
분산 설명량 56.9%를 갖는 단일차원으로 확인되
었으며, KMO 측도값은 .873로 적합성에문제가
없는것으로나타났다(χ2=919.444, p<.001). 마지
막으로창업의도에대한주성분분석을실시한결

과, 4개의 측정문항 또한, 총 분산 설명량 68.3%
를 갖는 단일차원으로 확인되었으며, KMO 측도
값은 .798로적합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χ2=499.705, p<.001). 
다음으로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의도, 일가치, 

창업지원서비스에대한유용성지각변수에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창
업자기효능감은 Cronbach's ɑ 계수가 0.873, 창업

의도는 0.842, 일가치는 0.879,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0.873으로 나타나, 측정항목
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놓

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의도, 일가치(내재적 일가
치, 외재적 일가치), 창업지원서비스에대한유용
성 지각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들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수준으로 나타나, 측정척도
를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 
한편,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

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변수들간
의관계를말하는것으로써, 두개이상의변수에
있어서 한변수가변화함에따라 다른 변수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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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β)
t 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Entre-
preneurial 
intentions

(Constant) .372 .262 1.421 .156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098 .049 .102 1.992 .047*

Internal work value .459 .076 .364 5.999 .000***

External work value .047 .069 .039 .680 .497

Usefulness about entrepreneurial 
service

.317 .056 .287 5.663 .000***

R²=.382, F=47.155, p<.001, n=300

주) * p<0.05, *** p<0.001.

<Table 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가
설검증을 위해 창업 자기효능감, 내재적 일가치, 
외재적일가치, 그리고창업지원서비스에대한유
용성 지각에 대한 측정치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

고, 창업의도를종속변수로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R² =.382, F=47.155, 유의
확률 p<.001로모형적합도가 비교적양호하여측
정항목들의설명량을 유의적으로 보여주었다(Ta-
ble 3 참조).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가
1.24에서 1.78사이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다중공
선성의 가능성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피전문점 예

비창업자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 1의검증 결
과, 커피전문점예비창업자의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정(+)의영향(β=.102, t=1.992, p=.047)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이 되었
다. 이러한결과는 Kim MS과 Kim YG(2012), Lee 
SK 등(2012)의 연구와 동일하다.

커피전문점에 대한 일가치 지각은 예비창업자

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한가설 2의검증결과, 가설 2-2인커피전문점에
대한외재적일가치지각은예비창업자의창업의

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β=.039, t= 
.680, p=.497) 채택이 되지 않은 반면, 가설 2-1인
커피전문점에대한내재적일가치지각은예비창

업자의창업의도에정(+)의영향(β=.364, t=5.999,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커피전문점예비창업자의창업지원서비스의유

용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가설 3의검증결과, 커피전문점예비창업
자의 창업지원서비스의 유용성 지각은 창업의도

에 정(+)의 영향(β=.287, t=5.663, p=.000)을 미치
는것으로나타나가설 3은채택되었다. Jeon SW 
(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요약하면,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차례로내재적일가치, 다음으로는창업지
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 마지막으로 창업
자기효능감순으로나타났다. 창업의도와설명변
수간의인과관계가대부분지지되었다고볼수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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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피전문점창업의도에창업자기효능감, 일가
치 및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 등이

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창업 자기효능감, 일가치,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
한 유용성 지각 및 창업의도에 대하여 선행연구

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연구모형, 설계 및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
한결과는예비창업자들에게창업에대한자신감

을높일수있다면그들이창업에좀더쉽게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커피전문점창업에대한일가치지각과창업의

도와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일가치가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관계에있다는것이밝혀

졌다. 이는경제적보수, 지위등의외재적인가치
요인보다 자기개발, 발전가능성, 자기만족 등 창
업이란새로운직업이제공하는본질적인가치속

성들이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더 큰

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경제적 보
수 및지위 등외재적 일가치요인과 창업의도 사

이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예비 창업자들의 커피 전문점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수준이나 지위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않을수있기때문일것이다. 이는본연구의
표본특성을반영한것으로설문대상자의 80%가
20대임을 감안한다면, 창업의사나 창업결정에 경
제적 소득이 주는 가치보다는 직업 자체가 지니

는 본질적인 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

한결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커피전문점예비
창업자의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창업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
한결과는정부의창업지원서비스의중요성을다

시 한 번 일깨워준다. 
본 연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커피전

문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적

자료와 향후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있다. 우선연구결과의이론적시사점으
로는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련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본연구는커피전문점창업의도에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를 돕는다. 나아가 창업에 있어 필수요소인 창업
교육,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정부
의 창업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직업에 대해 예비창업
자가 갖는 일가치 지각이 어떻게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을 함으로써, 창업연구에서
의 일가치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에 필요한 전

문적인교육서비스제공을통해창업자기효능감

을 높이는것이 창업 진흥과성공의중요한 열쇠

가될수있다. 창업자체는불확실한상황을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

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

업교육이필요하며, 효과적인창업교육은창업자
기효능감을높이게된다(Zhao H 등 2005). 따라서
정부나관련 기관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자금관리
능력, 창의적인 의사결정능력,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등창업관련자기효능감을 높일수 있는다

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교육서
비스가 창업 수요층에게 제공될 수있도록 할필

요가 있다. 
둘째, 타인으로부터의인정 및 경제적 수입등

외식관련 창업에 대한 외재적 가치보다 창업 자

체로부터획득될수있는전문성, 일의도전성, 보
람 및 주인의식, 자기 발전성 등 긍정적인 내적
가치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

요가있다. 생계유지를위한주먹구구식의창업이
아닌철저히계획성과전문성을확보한창업으로

의 유도를통해 창업에 대한내재적일가치를높

일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

다. 국가경제에서창업중소기업이수행하고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즉, 예비창업자들이 창



창업자기효능감, 일가치 및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11

업을하는데있어어려움을덜어줄수있도록사

업계획서지원및조세나금융등의자금지원, 입
지선정및점포구성지원, 마케팅지원등의광범
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첫째, 향후 창업의향이 있

는 커피전문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지역만

을조사하였기때문에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실제 커
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하는 실제 예비창업자를

조사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하고자 하는커피
전문점의 규모나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조사분

석이이루어졌기때문에커피전문점창업의규모

나 형태에 따라나타날수 있는 가변성을고려하

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확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며, 향후동일모집단의다른표본을이용한모델
안정성 검증, 다른 모집단의 표본을 이용한 타당
성확장을검증함으로써일반화가능성을탐색할

필요가있다. 또한, 보다심도있는연구를위해서
심층면접법, 참여관찰법과 같은 질적인 조사방식
을 도입하여 설문조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

로커피전문점창업의도에창업자기효능감, 일가
치(내재적일가치및외재적일가치) 및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 등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커피전문점 종사자 중
향후 커피전문점 창업의도가 있는 자 300명으로
부터 자료를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커피전
문점 예비창업자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커피전
문점창업에대한일가치지각과창업의도와의관

계에서는 내재적 일가치만 창업의도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는 경제적 보수, 지위 등의 외재적인 가치요인보

다 자기개발, 발전가능성, 자기만족 등 창업이란
새로운 직업이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속성들이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커피전문점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

각은창업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주제어: 창업 자기효능감, 일가치, 창업지원서

비스, 창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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